
AI를 연구 파트너로 활용한

1인 R&D 생산성 혁신 사례

업무 생산성 개선을 위한 AI 활용 사례 제출자: 김민기

별도의 연구팀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자료조사, 문제정의, 코딩, 실험, 결과 해석, 실패 원인

분석, 문서화의 병목을 생성형 AI와의 협업으로 연결했습니다. AI의 답을 그대로 사용하는 대신 실제 실행,

시뮬레이션, 외부 활동, 가설을 구분하고 실패 결과도 다음 실험의 입력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제 재정의 자료 조사 가설·코드

실행·검증 실패 분석 후속 연구

핵심 변화

• 단순 질문·답변 도구가 아니라 연구 과정 전체를 연결하는 협업 도구로 AI 활용

• 아이디어에서 끝나지 않고 코드 실행·시뮬레이션·외부 활동·지식재산 검토까지 연결

• 속도 향상뿐 아니라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연구 범위와 반복 실험 횟수를 확대

※ 비공개 핵심 알고리즘, 특허 청구항, 전체 소스코드 상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1. AI가 연구 흐름을 연결한 사례
문제 정의에서 실행·재실행까지 하나의 연구 워크플로우로 연결

연구 설계

양자컴퓨팅 연구에서는 AI를 활용해 문제 분석 → 전처리·후보 축소 → 실제/모의 실행 → 결과 분포 비교 →

시뮬레이터와 하드웨어의 차이 분석 → 수정·재실행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결과를 하나의 점수로만 보지 않고 실제 실행과 시뮬레이션을 구분해 다음 실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2.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해 새로운 연구질문 생성
AI를 활용한 자료 비교와 관점 전환의 예

가설 생성

탄소 전도경로, 전기뱀장어의 공간적 전류 라우팅, 위상적 보호 개념을 비교하면서 ‘손상 이후에도 어떤 전류

경로가 살아남는가?’라는 연구질문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림의 위상부도체 연결은 [가설] 단계이며 실제 물성

실험으로 검증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외부 활동 연결

Quantum Reframing Challenge

2026 교육·프로그램 참여 및 수료 증빙입니다.

수상 증빙이 아니라 외부 양자컴퓨팅 활동으로

연구가 연결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3. 실제 코드 실행과 검증
AI가 만든 설명이 아니라 실행 가능한 코드와 결과를 확인

실제 실행

Kaggle/Jupyter 환경에서 실제 코드를

실행하며 입력 보존, 96→24 재현, QUBO

구성 등 여러 단계의 PASS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연구 과정의 실행 증빙이며 특정 양자

우위나 하드웨어 성능을 주장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AI가 작성·수정한 코드를 사람이 실행하고 결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증 원칙

• [실제 실행]과 [시뮬레이션] 구분

• 실패·오류를 삭제하지 않고 원인 추적

• 가설과 검증 결과를 분리

• 재실행 가능한 코드 형태로 보존



4. 연구 결과를 지식재산 활동까지 연결
AI 활용이 아이디어 정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후속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

후속 성과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 아이디어는 별도의 선행기술 검토와 문서화를 거쳐 특허 출원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위 화면은 특허로 출원 현황 화면의 일부이며 개인정보와 세부 출원 식별정보는 가렸습니다.

핵심은 ‘AI가 특허를 대신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연구자가 자료조사·비교·코딩·실행·문서화를

반복하는 병목을 줄여 실제 후속 연구와 지식재산 검토까지 연결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5. 다른 사람도 적용할 수 있는 방식
학생·스타트업·중소기업 등 인력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적용 가능한 기본 절차

1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

AI에게 답부터 요구하지 않고 무엇이 병목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2 자료를 비교하고 가설을 분리

근거가 있는 내용과 가설·미검증 추론을 구분합니다.

3 작은 코드부터 실제 실행

설명만으로 끝내지 않고 재현 가능한 실행 결과를 남깁니다.

4 실패를 다음 입력으로 사용

오류·이상값을 삭제하지 않고 원인을 찾아 다음 실험을 설계합니다.

5 성과를 후속 행동으로 연결

보고서, 대회, 협업, 지식재산 검토 등 실제 업무로 이어갑니다.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

시간 단축만이 아니라 ①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연구 범위, ② 반복 실험 가능 횟수, ③ 실패 원인 추적

가능성, ④ 실제 실행·외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개선되는지를 봅니다.

한 줄 요약

AI를 답변 도구가 아니라, 1인 연구자가 연구 전 과정을 반복·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협업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